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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약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실태

쪽방,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층, 
10명 중 6명은 ‘고독사 위험군’!
서울시의 ‘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’ 결과에 따르면 쪽방, 고시원, 여관 등에 혼자 사는 
50대 이상 중장년층의 60%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다. 여기서 고독사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
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(서울시의 경우 보통 ‘3일’)이 지
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
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고립 여부 정도로 구분하는데,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**를 통해 점수화
하여 70~100점은 ‘고위험군’, 40~60점은 ‘중위험군’, 10~30점은 ‘저위험군’으로 분류된다. 응답자 중 고
위험군은 3%, 중위험군 14%, 저위험군 43%로 조사됐고, ‘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집단’은 40%였
다.
[그림]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분포 (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, %)

*자료 출처 : 동아일보, 쪽방-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, 10명 중 6명 ‘고독사 위험군’ 기사 참조, 2022.06.20.(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, 
                   60,677명, 면접조사, 2021.10~12.) (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620/114006461/1)

[그림] 사회적 고립 상태 (복수응답,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)

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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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, 자녀, 형제 중 적어도 
1명의 가족이 있다

91%
but

가족이나 지인, 직장, 종교 관계에서 
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

28%

◎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중 28%는 사회적 고립 상태!

*자료 출처 : 동아일보, 쪽방-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, 10명 중 6명 ‘고독사 위험군’ 기사 참조, 2022.06.20.(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, 
                   60,677명, 면접조사, 2021.10~12.) (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620/114006461/1) 
**최근 10년간 실패나 상실 경험, 최근 1주일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혼자 술을 마신 횟수, 최근 1주일간 평균 식사 횟수, 10년간 이사 10회 이상이거나 거주지 미상 여부, 
    돌봄서비스와 치료를 중단한 경험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횟수와 해당 여부에 따라 10점의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음.

‘부모, 자녀, 형제 중 적어도 1명의 가족이 있다’가 전체 응답자의 91%로 대다수였다. 그러나 28%는 ‘가
족, 지인, 직장, 종교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’고 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비율이 10명 중 
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620/114006461/1
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620/114006461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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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, 44%가 이혼자!

*자료 출처 : 동아일보, 쪽방-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, 10명 중 6명 ‘고독사 위험군’ 기사 참조, 2022.06.20.(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, 
                   60,677명, 면접조사, 2021.10~12.) (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620/114006461/1)

[그림] 1인 가구 사유 (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
          거주 1인 가구 대상, %) 

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44%는 이혼으로 응답했다. 다음으로 사별(22%), 미혼
(21%), 별거(6%) 등의 순이었다. 
이들 중에는 무직(68%), 월세살이(65%), 기초생활수급자(55%)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응답자가 각각 절
반을 넘었다.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, 특별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거주 1인 가구에 대해 지원뿐 아
니라 관심과 돌봄이 시급하다.

이혼 사별 미혼 별거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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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관련 항목별 비율 
          (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, %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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